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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관의 충돌: 교류 이전의 문제점

동서양은 교류 이전에도 인간관이 독자적으로 발전했으나 각각의 한계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.

서양: 지수화풍의 제5원소가 유일신화 되면서 신명체계 소멸 → 인간은 유일신 앞에서 죄인으로 전락, 회개와 구원만이 유일한 길 

동양: 상관적 사유가 굳어지면서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심화 → 사회적 계층 구조의 경직화

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학 법칙처럼, 동서양 교류 시 인간관의 단점이 더 두드러지게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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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서양 교류와 변화의 계기

근대기 동서양이 본격적으로 교류하면서 각 사상체계의 한계와 변화의 계기가 마련됩니다.

서양: 마테오 리치를 통해 초월적 신이 없어도 가능한 윤리적 사회 발견 → 초월지향에서 내재지향으로 전환 

세계관 변화: 신의 자리를 물질이 대체하며 인간 중심의 세계관 강화

충돌의 심화: 제국주의 시기부터 천(天)이 내재신에서 초월신으로 변화 → 땅과 동양은 정복 대상으로 인식 

동서양 교류는 자생적 근대성의 인간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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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기원: 3기능 체계와 천관·지관·인간관

동서양 인간관은 표면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통의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.

3기능 체계(trifunctionalism): 인도-유럽 광역에 걸친 사회조직 원리 구성

: 종교계급(브라만) - 전사계급(크샤트리아) - 생산계급(바이샤·수드라) 공통 

사례: 불교의 28천, 도교의 36천 천관, 그리스-로마 신화의 트로이 전쟁

서양의 특징

시간적 수직 구조 강조

창조주의 지속적 간섭

개인 업보와 윤회 중시

동양의 특징

공간적 수평 배치 강조

'숨은 신'으로서의 창조주

조상과 자손의 승부(勝負) 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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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인·지인 관계의 상극화 과정

교류와 근대의 충격으로 천인·지인관계가 정교화되면서 동시에 상극화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.

동양: 음양오행의 세계관에서 인격적 천인관계가 이법적 천인관계로 변화 → 삼계(천계, 지계, 인계)의 분리와 신명체계 약화 

서양: 제5원소가 초월신으로 격상되어 내재적 속성 상실 → 땅과 인간은 단순한 지배 및 조작 대상으로 전락

상생적이었던 천인·지인 관계가 상극화되면서 인간계를 통한 천상계 발전 중단 → 천지의 화육 중단, 우주 혼란 가속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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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양과 동양의 천인관계 비교

동서양의 천인관계는 인간과 신(天)의 관계 설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.

서양의 천인관계

초월적 유일신: 삼라만상을 주재하는 절대자로, 법칙 없이 
임의로 모든 것을 결정

권위적 구조: 인간은 신 앞에서 죄인으로, 신의 명령에 대 
한 복종이 최고의 가치

천사의 역할: 유일신의 일을 특별한 경우에만 수행, 특정 
영역별 고유 업무 없음

진화 양상: 근대 이후 초월적 신관이 약화되고 물질이 신 
의 자리를 대체

동양의 천인관계

내재적 천관: 상제는 법칙(理法)에 따라 주재하는 숨은 신 
(Deus absconditus)의 속성

상생적 관계: 천명(天命)과 덕(德)을 중심으로 한 조화로 
운 관계 지향

신명 체계: 자연을 운행하는 다양한 신명이 존재하며 각 
영역별로 분화된 구조

진화 양상: 시공간적 삼재관(天地人)이 강조되며 조상-자 
손 간 승부(勝負) 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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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 및 의의

동서양 인간관의 충돌과 상극화는 각 문명의 근대성 형성과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

역사적 의의: 동서양 교류는 각각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이자 단점이 확대되는 과정이었음

천인관계: 서양의 초월신관과 동양의 내재신관이 충돌하면서 상극화되었으나, 동시에 재정립의 기회 제공 

지인관계: 서양의 땅에 대한 지배·정복 관점과 동양의 상생적 관점이 상극화되며 현대 환경문제의 기원이 됨

근대성의 리미널리티 양상으로서, 성속의 재배치가 천인·지인관계에서 요청되며 이는 현대적 인간관 탐구와 문명 간 

대 화 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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